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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세단, SUV출품 경쟁 치열’.
2014 부산국제모터쇼가 30일∼6월8일까지 열

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된다. 국내외 22개 완
성차 브랜드가 약 200여 종의 차량을 전시한다.
역대 최대 규모.올해 부산 모터쇼는 더욱 뜨거워
지고 있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하반기 경쟁 구도
를미리엿볼수있는격전장이될전망이다.특히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디젤 세단과 SUV
차량들이 대거 선보인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가
장뜨거운,주목해야할신차들을살펴봤다.

뀫고성능디젤세단이몰려온다
높은 연료 효율성과 파워를 겸비해 국내 시장

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디젤 세단 부문에서
고성능 차량들이 대거 출시된다.

현대자동차는 국산 준대형 첫 디젤차인 그랜
저 디젤을 최초 공개한다.쏘렌토와 싼타페 등에
탑재돼 경쟁력을 입증 받은 2.2L 디젤 엔진이 적
용됐다. 국내 시장에서 강세를 띄고 있는 유럽

디젤 세단과의 본격 경쟁에 나설 모델이다.
수입차들역시신형디젤세단을대거선보인다.
벤츠는 신형 C클래스를 출품한다. 2007년 이

후 7년 만에 풀 체인지된 5세대 모델이다. 더욱
커진 차체와 넓어진 실내 공간을 지녔으며,혁신
적인 경량화 설계로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달성
했다.국내에는 6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디젤 세단 시장의 강자인 BMW에서는 4시리
즈 그란쿠페를 전면에 내세운다. 대중적인 모델
은 아니지만 럭셔리 디젤 세단인 그란 쿠페를 통
해 BMW 디젤 세단의 디자인적인 아름다움과
높은 연료 효율성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킨다
는 계획이다.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는 마세라티 최초의
디젤 차량인 콰트로포르테 디젤(Quattroporte
Diesel)과 기블리 디젤(Ghibli Diesel)을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다. 뛰어난 디자인과 성능으로 출
시 전부터 전 세계 언론과 자동차 마니아들로부
터 주목을 받아왔다.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가장
기대되는 모델 중 하나다.

뀫SUV·RV전쟁, 하반기에도이어진다
아웃도어가 대세가 되면서 SUV와 RV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모터쇼에서도 국
내 완성차 업체들과 수입차 업체의 SUV 및 RV
모델들이 대거 공개된다.

기아차는 22일 언론에 먼저 공개한 RV 모델

인 신형 카니발을 부산 모터쇼를 통해 일반에 공
개한다. 신형 카니발은 아웃도어 라이프에 최적
화된 다양한 사양과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으로
수입 프리미엄 미니밴과 본격 경쟁에 돌입한다.

폭스바겐에서는 6인승 중형 SUV 콘셉트카인
크로스블루를 공개한다. 오프로드에서도 존재
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성적인 SUV 캐릭터가
반영됐고, 다목적 미니밴 시장 공략을 위해 차체
사이즈도 넉넉하다. 전장 4987mm, 전폭
2015mm, 전고 1733mm이며 휠베이스는
1980mm다. 6개의 개별시트가 적용됐다. 주목
할 것은 연비다. 디젤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
템이 탑재돼 연비가 37.8km/L에 이른다. 4륜구
동 SUV로는 최고 수준의 연료 효율성이다. 순
수 디젤로만 주행할 경우에도 약 14.8km/L의
연비를 보여준다.

럭셔리 SUV 출시도 봇물을 이룬다. 링컨에서
는 최초의 럭셔리 콤팩트 SUV인 링컨 MKC를
공개한다. 프리미엄 자동차를 원하는 전통적인
링컨 고객층과 소형 프리미엄 SUV에 열광하는
새로운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전략 모델이다.한
국 출신의 디자이너 강수영씨가 수석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링컨 디자인 스튜디
오에서 만들어낸 야심작이다. 2.0L 에코부스트
직분사 터보 엔진을 탑재했다.

벤츠에서는 뉴 GLA-Class를 공개한다. 일상
적인 주행은 물론 오프로드 능력까지 겸비한 다

재다능한 프리미엄 콤팩트 SUV다. 국내 시장에
는 올 하반기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뀫자동차의미래, 하이브리드차량도관심
연비에대한관심이폭발적인시대의흐름을반

영해고성능하이브리드차량들도대거선보인다.
폭스바겐에서는 1리터로 100km이상 주행 가

능한 하이브리드카인 ‘XL1’을 전시한다. 48마력
2기통 TDI 엔진과 27마력 전기모터, 듀얼 클러
치 방식의 7단 DSG 변속기,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성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했
다. 이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없이 100% 전기모
드로만 50km까지주행이가능하다.

인피니티에서는 7인승 하이브리드 모델인 Q
X60 하이브리드(Infiniti QX60 Hybrid)를 내놨
다. 2.5리터 QR25 수퍼 차저 엔진(233ps)과 15k
W(20ps) 전기모터를 조합해 최고출력 253ps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인피니티 다이렉트 리
스폰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가솔
린 모델 QX60 3.5(2013년형) 대비 30% 이상 향
상된 10.8 km/L 복합연비(도심 10.1·고속도로
11.6)를 실현했다.

아우디는 소형 해치백 A3의 전기차 모델인
‘스포트백 e-트론’을 공개한다. 한 번 주유로
94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전기모터만으로
도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열흘간22개완성차브랜드200종차량전시
현대차,준대형디젤차‘그랜저디젤’첫공개
BMW·마세라티등럭셔리세단신차도주목
국산vs수입차…RV·SUV경쟁가장뜨거워

2014 부산국제모터쇼 30일 개막

혼다코리아가 프리
미엄 투어러 ‘CTX
1300’(사진)을 출시
했다. CTX(Comfo
rt Technology Ex

perience)시리즈는 혼다의 독창적인 모터사이클
콘셉트가 담겨있다. 강력한 동력성능과 편안한 승
차감을 실현했다. 수냉식 V형 4기통 1261cc 엔진
을 탑재해 저중속 영역의 토크를 증가시키고 장거
리 운행시에도 쾌적하고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한
다. 후륜의 휠 스핀을 방지하는 TCS(Traction Co
ntrol System)와 C-ABS(Combined Antilock B
raking System)가 탑재되어 주행 시는 물론 급제
동 시에도 안정감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차선 변
경이나 좌·우회전 종료 후 센서 인식에 의해 자동
으로 방향 지시등이 꺼지는 자동 방향지시등 캔슬
러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014 부산국제모
터쇼’에서 르노 그
룹의 프리미엄 콘
셉트카 ‘이니셜 파

리(Initiale Paris·사진)’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이니셜 파리’는 르노 그룹이 향후 선보일 프리미
엄 차량을 미리 볼 수 있는 콘셉트카다. 파리와 세
느강에서 영감을 받아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움,
남성적인 강인함을 엿볼 수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
다.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와 ‘2014 베이징모
터쇼’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혼다코리아 ‘CTX1300’ 출시

르노삼성 ‘이니셜 파리’ 콘셉트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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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부산국제모터쇼가 5월30∼6월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국내외 22개 완성차 브랜드가 약 200여 종의 차량을 전시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행사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디젤세단과 SUV 차량이 뜨거운 화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사로잡을신차는디젤세단? SUV?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벤츠 ‘New C클래스’

링컨 ‘MKC’ 폭스바겐 ‘크로스불루’

벤츠 ‘New GLA 클래스’

인피니티 ‘QX60’


